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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야담이란 정사가 아닌 야사나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이야기이다. 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인 야담은 근대적 문예창작물이 아니라 전설, 민담, 혹은 역사적 실화와 같은 불특정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야담이란 허구적 창작물로서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야기를 가르는 근대적 경계 사이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야담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 서사 문학으로 성장한 데에는 봉건 사회의 해체기를 배경으로 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 시정 문화의 출현을 배경으로 그 주변에 떠돌던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기록한 단편의 서사물로서 야담은 동시대에 존재했던 어떠한 문학 장르보다 ‘봉건 해체기 당대의 현실을 생동감 있고 폭넓게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1)
그러나 조선 후기 이후 이미 문학 장르로서 사멸된, 전근대적 양식인 야담이 근대 문학사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야담의 단순 지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일한 한문단편의 야담집이 1910-20년대에 재출간되고,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와는 다른 지평과 환경 속에서 야담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음 시기인 개화기나 혹은 창작주체들의 계승이나 복원의지의 차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연속성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있어 근대문화를 형성한 시간대는 일제 식민지시기라는 역사적 상황과 자본주의라는 여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조선 후기 시효가 만료된 야담이라는 문학 장르가 근대적으로 변모하는 양상 또한 조선이 당면한 역사․문화적 토대와 결부시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시기 야담은 1920년대 구연활동인 야담운동과 1930년대 야담전문잡지의 출간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 

1920년대 야담구연운동은 동일한 구연문화형식임에도 18-9세기 이야기꾼과 구연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보다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강담의 이입에 의한 ‘신강담’과의 관련하에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2) 또한 1930년대 야담잡지의 출현은 근대적 제도인 잡지매체가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전근대적인 야담이라는 점에서 우리 근대와 전통의 관계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전대 야담의 전통이 식민지 시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적 변모를 하고 있는지 그 형성과정과 전개 및 그에 따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1920년대 야담운동의 전개-조선야담사, 김진구, 윤백남

식민지 시기에 야담의 전통은 야담운동이라는 생경한 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야담이라는 이름 아래 전대 야담의 계승적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민중․민족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운동의 하나로써 야담이 출현한 것이다.3) 이 때의 야담은 이미 전대 야담의 계승적 의미가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전혀 새로운 의미로 등장한다. 다음 기사를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야담이라는 술어가 녯날 조선에도 업든 것은 아니다. 청구야담(靑邱野談) 어우야담(於于野談) 가튼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대 별로 근거도 업는 것을 엉터리로 적어 노흔 서책(書冊)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담(講談)과 중국의 설서(說書)를 절충하야 조선뎍으로 ᄯᅩ 현대뎍으로 새민중예술(新民衆藝術)을 건설한 것이다. … 그러나 야담은 절대로 이러케 허무맹낭한 소리나 진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력다뎍 사실(歷史的事實)=력사 중에서도 재래의 력사, 다시 말하면 어ᄯᅥ한 특권계급(特權階級)의 독점적 력사(獨占的歷史) 그것이 아니라 민중뎍 력사(民衆的歷史)=특권계급의 손으로 된 모든 추리를 음폐(陰蔽)한 재래의 력사를 훌ᄯᅥᆨ 뒤집어 노흔 리면사(裏面史) 즉 야사(野史) 속에서 그 재료를 ᄲᅩᆸ아낸 이만치 민중뎍이오, 현대뎍 오락물(娛樂物)의 하나이라는 것을 여긔 단언한다.4)
새로 만들어진 야담은 전대의 야담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전대의 야담을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부정하고, 새로운 야담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양하며 야사(野史)에서 이야기의 원천을 뽑아낸 현대적이고 민중적인 것이라며 긍정한다. 이것은 이야기 문학보다는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조선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야담을 지향한 것이다. 새로운 야담의 지향점은 허구적이며 서사적인 내용보다는 민족․민중적이고 계몽․현대적인 내용이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즉 새로운 야담은 민중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정사와 야사에 대한 일반 세인들의 상식을 뒤집고 야사에서 민중의 진정(眞情)을 끌어내어 조선 5백년사의 퇴영과 침체를 극복하고 이를 보상하고자 했던 김진구의 욕망은 ‘역사적 민중교화운동’이라는 그의 슬로건으로 압축되어 표면화된다. ‘역사적 민중교화운동’은 “입으로 붓으로=壇上으로 紙上으로”5)를 행동 강령으로 했던 실천적 문예운동이자 사회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야담운동의 출발은 1927년 11월 23일 조선야담사(朝鮮野談社)가 발족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이날 조선야담사는 김진구(金振九)의 자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진구․민효식(閔孝植)․신중현(申仲鉉)․김익환(金翊煥)․이종원(李鍾遠)을 간사로 선임하여 다섯 가지 결의 사항을 체결한다.6) 발족에 앞서 이미 1927년 11월 13일7)과 20일8), 두 차례의 강담회를 열어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창립 후 12월 10일 천도교 기념관에서 제1회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은 김익환(金翊煥-｢孫文 黃興의 握手의 幕｣), 이현숙(李賢淑-｢萬古忠妓 桂月香의 壯擧｣), 김진구(｢韓日豪傑 大試舍의 幕｣)가 강연을 하였고9), 200명 정도의 관객이 모였다고 한다.10)
이렇게 시작된 야담운동은 1928년 2월 6일 신춘야담대회(新春野談大會)를 열어 야담 강연이 아닌 야담대회란 명칭으로 대대적인 공연을 시작한다. 『조선야담사』에서 주최하고, 『동아일보』 학예부에서 후원한 “조선에서 첫시험인 신춘야담대회”는 『동아일보』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대성황을 이루게 된다. 『동아일보』는 1월 31일부터 매일 광고와 기사를 내보내는데 1월 31일 ｢민중(民衆)의 오락(娛樂)으로 새로 나온 야담(野談)-조선(朝鮮)에서는 첫시험(試驗)｣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2월 1일부터 6일까지 김진구의 ｢야담출현(野談出現)의 필연성(必然性)｣을 총 5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이같이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인 후원을 한 것은 야담대회를 하나의 야담운동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야담을 통해 민중교화운동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계획된 의도였던 것이다.

신춘야담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난 뒤 야담대회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리게 된다. 그리하여 1928년 3월 17일 개성에서 첫 번째 지방 순회 공연이 열린다. 이 대회는 개성고려청년회(開城高麗靑年會)에서 주최하고, 『중외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 지국에서 후원하였다.11) 언론에서도 이제는 야담대회에 대해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야담대회는 이제 전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언론사에서도 자신의 신문사에서 독점으로 야담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언론사에 있어서 야담대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후원 아래 야담 대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지방순회 야담대회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만큼 야담대회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조선야담사는 발족한 지 불과 10여 개월만에 조선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단체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그토록 대성황을 이루던 야담대회는 1928년 10월 이후 언론 보도에서 사라지며 2~3년간 침체의 길을 걷는다. 그 원인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朝鮮野談社의 순회 야담대회가 지난 십삼사 량일간을 대구 조양회관에서 중외, 동아 량지국 후원으로 야담대회를 열엇는 바, 십사일에 동대회를 마치고 헤어지랴 할 지음에 림석경관으로부터 연사이던 金聲과 金翊煥 량씨를 검속하얏다는 바 야담 중 불온한 말이 잇섯다는 것이 원인이라더라.12)
1928년 9월 13일과 14일, 대구에서 야담대회를 마친 후 강연의 내용 중 불온한 말이 있었다는 이유로 야담사인 김성과 김익환을 검속한 것이다. 민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성황을 이루던 야담대회가 갑자기 쇠퇴하게 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기사이다. 야담대회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즉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더 이상 자유로운 강연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야담대회의 사상성에 대해 일제 당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인 것은 제1회 공연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 순연이 이어지자, 일제 당국은 대회 전에 미리 공연의 내용을 들어보고 대회의 허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 민중의 동요가 있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을 하고 강연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였다. 심지어 “오늘만 하고 명일(明日)은 그만두는 것 안이고, 개성(開城)서만 하고서 타지방(他地方)에서는 다시는 공연(公演)하지 안을 것도 안이고”13)라고 하며 앞으로 공연을 지속하려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함을 은근히 협박하기도 하였다. 물론 야담사들은 나름대로 반발을 하여 전단지나 포스터를 붙이지 말고 제목도 정하지 말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일제가 대충 넘어가 달라고 요구한 대목들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연설하기도 한다. 야담사에게 있어서 야담대회는 민중의 계몽을 위한 방편이었던 만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일제는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야담사를 검속하기에 이르고 대대적으로 야담대회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김익환과 김성의 검속에 관한 기사 이후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야담대회에 대한 기사는 석 달동안 신문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28년 12월 7일 조선야담사의 창립 1주년 기념 야담대회에 관한 짤막한 기사를 동아일보에서 보도하였는데 이날 야담대회의 야담사로 김진구, 김익환과 함께 윤백남이라는 새로운 야담사가 등장한다. 강연 제목을 살펴보면, 김진구와 김익환이 각각 ｢임진여걸(壬辰女傑) 흑포장군(黑匏將軍)｣, ｢김홍집(金弘集) 내각(內閣)과 한국정계(韓國政界)｣라는 조선 역사에 뿌리를 둔 야담 강연을 한 반면, 윤백남은 ｢두자춘(杜子春)과 금항아리｣라는 제목으로 역사적 야담이 아닌, 당(唐) 전기(傳奇)인 『두자춘전(杜子春傳)』에 대해 강연하여 다소 이질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 역사의 뿌리를 중시하며 민중 교화에 중점을 두었던 조선야담사의 기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며 윤백남의 등장으로 야담운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야담대회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야담사는 부활을 꿈꾸기도 하였으나 일제 당국의 야담대회에 대한 간섭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급기야 야담대회는 기존의 강연 형식이 아닌 야담독연회(野談獨演會)라는 형식으로 한 사람이 야담을 강연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김진구 역시 자신의 호를 딴 학보독연회(鶴步獨演會)라는 이름으로 야담을 강연한다. 이날은 김진구가 야담을 강연하고, 윤백남이 만담(漫談)을 하며, 그 여흥으로 소녀들의 춤과 무용이 겯들여졌다.14) 야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애초에 당당하게 조선 야담 출현의 필연성을 당위하던 때와는 달라진 것이다. 만담, 그리고 춤과 무용까지 이어진 야담대회는 이미 민중 교화보다는 오락적인 성향이 더 강해진 것이다. 

이후 조선야담사의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간헐적으로 야담대회에 참여하던 김진구가 윤백남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사실상 야담대회를 떠나면서 대회의 본래 취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15) 윤백남은 야담이 지닌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書籍이나 新聞雜誌 그 中에도 新聞은 報道機關에 不過한 現狀이 되고, 雜誌는 興味 中心의 ᄶᅥ-나리ᄶᅳᆷ밧게 아모 것도 거긔에서 求할수 업는 現狀에 이서서는 더구나 그것이나마 一部의 有産階級 ᄯᅩ는 인테리階級 外에는 읽는 機會도 업디마는 野談은 一夜에 數百數千의 사람에게 直接 感興과 知識과 興奮을 줄 수 잇는 것이라고 본다.16) 

신문이나 잡지 등 다른 매체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기능을 야담은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여긴 윤백남은 야담이 지닌 오락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야담을 통해 민중을 교화할 수 있는 사상을 담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흥미와 교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윤백남은 조선의 당면한 문제보다는 흥미 위주의 야담대회를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 야담사들이 주로 근대의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윤백남은 전대의 야담집에서 소재원을 찾게 되면서 이제 야담대회는 초기 조선야담사에서 부정했던 옛 것, 즉 전대 야담집을 긍정하면서 문학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란등기(牧丹燈記)｣와 같은 중국 작품이 강연되기도 한다. 

1931년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남조선 순회 사담’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아일보』에 실리는 야담대회 기사는 ‘윤백남’의 이름을 내건 야담대회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동아일보사의 후원 아래 윤백남은 당대 ‘야담의 패왕’으로 군림해간다. “문예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흥미위주”로 『수호지』 번역에 임했던(『동아일보』, 1928.4.29) 윤백남의 입장과 민중 교화의 차원에서 야담운동을 시작했던 김진구의 성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계몽적 입장을 견지한 김진구의 야담대회보다는 재미를 앞세운 윤백남의 야담에 대중적 관심이 집중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야담의 대중적 저변이 확대되는 데에는 라디오 매체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6년 11월 30일에 설립된 경성방송국은 1932년 일본어 방송과 별도로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면서 초대 조선어 방송 과장으로 윤백남을 초빙한다. 조선어 방송의 시작으로 야담대회의 현장은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로 확대되고, 청취자는 굳이 야담대회가 열리는 극장으로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야담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일시의 오락으로서 야담의 대중화는 급속도로 전개된다.

라듸오를 통하야 야담의 인끼가 조선 안에 꼭 드러찬 지는 이미 오래 … 조선서 야담하는 분으로 가장 유명한 분들은 신정언, 유추강, 현철. 삼 연사의 야담대회. 6일 밤 동양 극장. 1등석 대인 70전, 소인 60전. 2등석 대인 50전, 소인 40전, 애독자는 20원 할인17)
이처럼 야담대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야담이 방송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야담은 역사 강연회이기를 포기하게 된다. 야담대회라는 것이 무료 강연인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관람해야 하는 만큼 대중들이 계몽보다는 재미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시기 야담대회의 프로그램은 물론 라디오 야담의 내용이 통속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비록 야담이 “역사지식을 통속화(通俗化)” 식힌 “일시의 오락”이기는 했으나 “고사(古事)의 보급으로” 역사를 “보급식히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는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18)
야담대회가 흥미 위주로 흐르면서 일제 당국에 있어서도 야담대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931년 후반기 이후 야담대회는 여기 저기에서 열리고, 대회를 지칭하는 이름도 다양해진다. 이때부터 다시 신문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기사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야담대회는 분명 초기 야담대회와 동일한 성격의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때부터 야담대회는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기 시작한다. 물론 야담대회가 흥미 위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민중이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오락성에 바탕을 둔 야담대회는 민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194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1930년대 야담전문잡지의 출현-『월간야담』, 『야담』
야담이 근대의 논리 속에서 자리매김한 또다른 방식은 잡지매체라는 근대적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야담운동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키며 새로운 의미로 근대적 변모를 꾀하였던 야담은 문화상품으로서의 잡지에 편입됨으로써 상업성과 통속성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

『월간야담(月刊野談)』은 1934년 10월에 창간되어 1939년 10월까지 5년동안 발간된 야담전문잡지이다. 발행인은 윤백남(尹白南)으로 계유사(癸酉社)에서 출간되어 통권 제55호까지 발간되었다. 1938년 11월, 통권 46호부터 발행인이 ‘윤백남’에서 ‘박희도(朴熙道)’라는 인물로 바뀌게 되는데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박희도는 1939년 이후 친일 경향을 띄게 되어, 그로 인해 『월간야담』은 애국계몽주의적 성격이 일본 야담인 ‘내지야담(內地野談)’까지 수록하는 등 급속하게 친일적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19)
다음은 『월간야담』 창간호의 권두언에서 윤백남이 밝히고 있는 잡지 창간의 목적이다. 

가을이다. 하늘은 놉고 물은 기리 맑다. 그리고 벗을 등하에 ᄶᅡᆨ할 ᄯᅢ가 왓다. 이 적은 『月刊野談』은 ᄯᅢ의 精氣와 ᄯᅢ의 利를 어더 奔馬馳空의 勢로 여러분의 품에 안기랴 한다.

우리의 企圖는 크다. 얄팍한 現代文明으로서 두툼한 朝鮮在來의 情緖에 잠겨보자. 그리하야 우리의 이저진 아름다운 愛人을 그속에서 차저보자.20)
이는 『월간야담』이 비록 현대 문명의 얄팍한 산물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서 조선 재래의 정서에 잠겨봄으로써 잊혀진 역사상의 뛰어난 인물들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월간야담』은 전시기의 한문단편집에 수록된 야담이나 역사적 기담, 사담 등을 개작하거나 한글로 번역한 것, 혹은 창작된 야담을 싣고 있다. 이는 근대 야담이 지나간 역사 중에서,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상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여 당대의 독자들에게 알리고, 역사의 전면이 아닌 이면을 통해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월간야담』의 편집방침도 주로 역사의 이면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월간야담』에서는 야담이 갖추어야할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월간야담』의 22호에 ‘一金壹百圓 현상원고 대모집’이라는 사고를 통해 “첫째, 야담은 역사의 증거가 있어야하고, 둘째, 문학적 문체가 있어야하며, 셋째, 읽어서 공리가 있어야하고, 넷째, 대중적 취미가 있는 것을 택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월간야담』이라는 잡지가 우리 근대 한 세대가 진행된 이래의 근대를 추진시켜온 이념적 명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증거라는 것은 사담이나 일화에서 취하는 일반적인 소재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함께 문학성이나 공리성이라는 전시기의 이념이 대중적 취미라는 이시기에 전면화된 가치에 통합되고 그것을 위한 장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야담(野談)』은 1935년 11월에 창간되어 1945년 2월까지 통권 110호를 발간한 잡지로서 상당히 장수한 잡지에 속한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월간야담』에 글을 써오던 김동인이 창간한 것인데, 1937년 5월 신병과 경제적관계로 인해 임경일에게 발행권을 넘기게 된다.21) 『야담』 창간호(1935.12.1)는 ‘논문’, ‘소설’, ‘야담’, ‘시’, ‘잡조’란으로 구성되어 제일 앞부분의 논문란에 『삼국유사』가 번역 연재되고, 소설란에 김동인의 ｢광화사｣와 역사소설 ｢왕자의 최후｣가 연재된다.22) 그 이후로는 『삼국유사』만 지속적으로 연재되고, 다른 시나 소설은 부정기적으로 실리고 야담만 집중적으로 실리게 된다. 야담들은 매번 실리는 내용에 따라 제목 앞에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분류를 해서 흥미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담』은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 글을 싣고 있다.

문예창작, 옛말, 史話, 逸話 등등에서 순전히 취미 있고 이야기로 될 만한 것을 편집하였으며 장래의 방침으로 결정…이러한 옛 것의 복원은 당대 문장의 작업과는 달리 철저히 재미를 중심으로…창간호에 있어서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께 자랑하고저 하는 것은 『삼국유사』의 번역…삼국시절의 온갖 기쁨, 로맨쓰, 일화 등으로 본시 『삼국유사』는 역사적 가치보다는 문학적 가치가 높은지라23)
이처럼 건전한 취미잡지를 표방한 점은 『별건곤』의 취지와 일치하며, 김진구의 운동논리와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24) 다만, 운동적 의미가 탈락된 것이다. 『야담』의 편찬의도에서 취미나 시간 때우기의 용도를 표방한 만큼 『월간야담』이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공리성이나 문학성에 관한 목적의식마저 버리고 대중성만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월간야담』과 『야담』은 거의 비슷한 편찬체제와 내용 그리고 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잡지는 동종의 유사한 잡지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나 발간 형태에 있어서 경쟁적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김동인은 『월간야담』이 기존에 쌓아놓은 기반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 지면을 보다 다채롭게 꾸미는데 주안점을 두어, 분량을 많이 잡고 인기 있는 필진을 적극 동원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꾀하였다. 물론 『월간야담』도 매호마다 신기한 이야기들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붙잡으려 애쓰기는 하였지만 표지에서 삽화, 내용에 이르기까지 “두툼한 조선재래의 정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배려하였다. 

이러한 경쟁적 상황에서도 두 잡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야담의 인기는 날로 성장해 갔다. 1930년대 한국 사회에서 야담은 잘 팔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이 두 잡지의 목적은 취미와 오락 그 자체에 있다. 『월간야담』은 ‘실익’이라는 계몽성을 표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야담』은 아예 ‘옛 것을 복원하는’ 목적을 철저하게 재미에 두었다. 이들은 명백히 ‘옛날이야기를 재미있게 복원’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역사를 통한 민중의 교화라는 야담운동 당시의 야담의 목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에 야담은 상업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초기 야담운동에 대해 긍정적이던 당시의 지식인들의 비판은 면하기 힘들었다. 김동인이 야담 자료 수집을 위해 시골을 순회할 때면, “소설가(小說家)로서의 여(余)를 존경(尊敬)하는 만흔 문학청년(文學靑年)들에게서 ‘귀하(貴下)는 왜 야담계(野談界)에 투족(投足)을 하엿느냐’고 마치 인간(人間)으로서의 타락(墮落)이나 한 듯이 하는 만흔 ᄭᅮ중을 들었다.”25)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야담 작가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잡지에 실린 모든 야담이 통속적으로 굴절된 것은 아니다. 『월간야담』에 수록된 야담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작 방식에 따라 통속적인 양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은 원 텍스트에 충실하고, 이 경우 통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윤백남의 ｢보은단 유래｣(2호), 신가일의 ｢일타홍과 일송에 얽힌 삽화｣(2호), 김초의 ｢낮잠 자는 안해｣나 윤백남의 ｢명사의 신필｣(9호), 추희의 ｢흥덕왕과 앵무｣(11호), 최문진의 ｢김유신과 미기 천관｣(12호)과 같이 전대 야담집이나 『삼국유사』에 수록된 원전의 서사구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역사적 기록을 근간으로 여기에 허구적 상상력이 가미된 야담들로 윤백남의 ｢후백제 비화｣(12호), 신정언의 ｢사자수(泗泚水)에 어린 향혼(香魂)｣(2~3호)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교적 충실하면서도 허구적 상황을 첨가하여 작품의 통속적 재미를 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원전이 확인되지 않는 창작 야담들의 경우로, 이들의 경우 매우 선정적이며 지극히 통속적인 것들이 많다. 윤백남의 ｢초일념(初一念)｣(4호), 허소석의 ｢죽교(竹橋)의 기연(奇緣)｣(6호), 신효정의 ｢해상(海上)의 비명(悲鳴)｣(10호)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흥미본위의 설정을 함으로써 상업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들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자극하여 야담 잡지의 구독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벼운 오락거리로서의 야담이 당대에 잘 팔리는 문화 상품일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락성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잡지라는 문화상품이 속한 근대적 문화제도 속에서 그 오락성을 정당화해주는 명분 혹은 당대 문화적 자장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야담』에서 김동인은 매호 끝 부분의 편집후기에 해당하는 ‘온고(溫故)’란에서 야담의 가치를 우리 옛것을 부흥하는 전통복원의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지나간 조상의 자랑스런 역사를 알아서 우리의 자존심을 배양하며 그들의 과실을 캐어서 우리의 앞길의 향도자로 삼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올시다. 불행히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의 밟은 자최를 돌아볼 방도가 막혔습니다. 正史의 일부분은 학교의 교과서에도 들어 있다하나 野史와 일화는 낡은 문적을 뒤적이기 전에는 얻어볼 바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문적이라 하는 것은 유실되고 산일되고 그나마 남은 것은 한문으로 되어있어서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알아보기가 매우 힘들다.26)
이와 같은 창간의도 하에 실제로 『삼국유사』의 번역을 집중적으로 연재했고, 김시습의 한문소설도 번역해서 싣고 있다. 그리고 『월간야담』이나 『야담』 모두 전대의 야담집에 실린 이야기들을 수정 개작해서 싣는 것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1930년대 후반의 조선적인 것의 표방으로 대표되는 ‘고전 부흥론’이 『야담』이나 『월간야담』 잡지를 견인해간 하나의 축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사실 근대적 문화매체로서의 잡지란 기본적으로 읽히고 팔려야 존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잡지는 필연적으로 대중성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월간야담』이나 『야담』의 대중적 성공은 이율 배반으로 보일 수도 있다. 1930년대 야담잡지라는 대중적 문화 상품의 근저를 이루는 것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 자체의 흡입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월간야담』이나 『야담』의 잡지가 거의 옛날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현대판 잡지이고, 그것이 ‘수지가 맞는 장사’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의 본질, 아니 인간이 가진 서사, 이야기에의 근원적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식민지 시기 야담의 근대적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제 식민지시기(1910~1945)는 한국 역사상 자본주의적 여건에서 근대문화를 형성한 시간대에 해당한다. 일제하의, 근대적인 제반 변모가 야기되는 상황에서도 그 기반은 해체되지 않아, 그 기반 위에서 달라지는 여건에 적응하며 야담은 근대적 변모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후반에는 민중운동의 차원에서 ‘새로운 야담’이 제창되었고, 30년대에 이르러 잡지매체로 수용되면서 야담의 ‘현대화’가 실현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민중교화운동의 한 방편으로 등장한 야담운동은 전대 야담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야담을 지향하고자 했지만 일제의 간섭으로 결국은 상업성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상업성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비판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취지와 활동 양상에 비해 저열하고 비속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의 야담을 저열하고 통속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애초에 민중교화를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과 외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기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20년대의 야담이 구연활동인 야담운동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30년대의 야담은 전문잡지의 출간과 함께 구연이 아닌 활자매체의 형식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년대에 필요악으로서 용인되었던 대중성은, 30년대에는 그 자체가 전면화된 가치로 내세워진다. 대중이란 20년대까지 남아있던 계몽 대상의 성격에서, 잡지라는 문화 상품의 수요층으로서의 독서대중으로 변모한 것이다.

야담의 전통이 외관상 확대되는 형세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 대중문학의 양식으로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한 것이다. 대중에게 흥미와 지식을 주며, 계몽적인 효과도 있는 읽을 거리로 각광을 받았다. 야담의 근대적 변용은 대체로 상업주의적 통속화에 식민지적 억압으로 왜곡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야담은 30년대가 전성기이며, 나름으로 창조적인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역사 소설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유명한 역사소설가들 중에 상당수가 야담 작가였다는 점에서도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진구의 야담 강연 대본을 보면 역사소설의 중간점에 있는 작품들도 보인다. 예컨대 미완으로 끝난 김진구의 ｢야담(野談) 금산칠백의사총(錦山七百義士塚)｣27)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월간야담』이나 『야담』에 수록된 작품들 역시 흥미로운 것들이 다수 보인다. 

식민지 시기 야담은 흥미를 본위에 둔 독서물로서 조선시대의 야담과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야담의 전통이 계승되었을 거라고 기대한 모습을 근대에 복원된 야담에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신 근대의 대중문화 속에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대 대중들의 기호에 부합하면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산되었던 문화상품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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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야담은 조선 후기 시정 문화의 출현을 배경으로 그 주변에 떠돌던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기록한 단편의 서사물로서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양상을 반영하며 성장한 대표적 서사 문학이다. 조선 후기 이후 시효가 만료된 야담이라는 문학 장르가 근대적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당면한 식민지 시기라는 역사적 상황과 자본주의라는 물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식민지 시기 야담은 1920년대 구연활동인 야담운동과 1930년대 야담전문잡지의 출간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 

전대 야담과는 달리 민중․민족 교화를 목적으로 야담은 1927년 11월 23일 새롭게 등장한다. 당시 지식인들도 이시기의 야담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언론사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다. 야담대회를 야담운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그만큼 야담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야담대회는 지방 순연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대성황을 이룬다. 그러나 1928년 9월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야담대회는 민중교화가 아닌 대중화․통속화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중심에 윤백남이 있었으며, 그에 의해 야담은 상업적으로 재편된다.

야담의 노골적인 통속화는, 구연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채널인 야담전문잡지의 출현을 통해서 진행된다. 1934년 윤백남에 의해 창간된 『월간야담』과 1년 뒤 김동인에 의해 창간된 『야담』은 비슷한 편성체계와 내용 및 필자를 공유하며 잘 팔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들 두 잡지는 옛날이야기를 재미있게 복원하는 것을 모토로 취미와 오락에 목적을 두었다. 역사를 통한 민중의 교화라는 야담운동 당시의 야담의 목적은 사라지고 상업성과 통속성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근대의 야담이 저열하고 통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민중교화를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과 외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야담의 근대적 변용이 대체로 상업주의적 통속화와 함께 식민지적 억압으로 왜곡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야담은 30년대 전성기를 누렸으며, 그 나름으로 창조적인 시대였다. 또한 근대의 대중문화 속에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대 대중들의 기호에 부합하면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산되었던 문화상품으로서 야담의 ‘현대화’가 실현되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야담운동, 조선야담사, 김진구, 윤백남, 『월간야담』, 『야담』 

[Abstract]
Modern Aspect of Historical Story in Colonial Period 
Yang, Young-ok

Unofficial historical story is a description of short stories that recorded the colorful looks of life around in the setting of street culture appearing in the latter half of Joseon. It represents the narration literature grown as it reflected the aspect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in those days. To understand the aspect of modern change in the literary genre called historical story that ran its course after the end of Joseon, we should consider two things simultaneously: one, historical context of colonial period faced by Joseon and two, material foundation of capitalism. Historical story in colonial period evolved in two phases – historical story movement which was an oral narration engagement in the 1920’s, and publication of a historical story magazine in the 1930’s. 
Unlike former ages, historical story made a new advent in November 23, 1927 in an attempt to civilize the people and race. The historical story at this time was seen favorably by intellectuals and positively sponsored by the media. Historical story competition was expanded into a level of movement because it carried such a high value. Historical story competition was such a success that it even led to regional deferments. After September 1928, however, as it was placed under the repression and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historical story competition ran in the direction of popular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not edification of people. In its center was Yoon Baek-nam, who reorganized historical story commercially. 
Blunt popularization of historical story carried on through another channel than oral narration style, that is – appearance of a historical story magazine. <Historical story monthly> founded in 1934 by Yoon Baek-nam and <Historical story> first published by Kim Dong-in one year later shared a similar format, content and author receiving the limelight as a well-sold cultural product. These two magazines laid their objective on hobby and pastime with the motto of ‘restoring old stories amusingly’. With disappearance of the initial purpose of historical story at the time of its movement, that is, edification of the people through history, it cam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commer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Like this, it is true that modern historical story ran toward vulgarization and popularization, but it should be followed by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of colonial period where efforts of intellectuals for civilizing people had to yield to external pressure in the first place. Although the modern modification of historical story largely showed a distorted appearance with commercial popularization by colonial oppression, modern historical story had its heyday in the 1930’s, which was a creative period of its own. Also, it should be admitted that ‘modernization’ of historical story was realized as a cultural product that was produced in full vitality in accordance with the taste of people at that time with a positive use of merchantability possessed by history in the modern popular culture. 
Key words: Historical story movement, History of Joseon’s historical story, Kim Jin-goo, Yoon Baek-nam, <Historical story monthly> <Historica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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